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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비대면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비판적 사고성향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4개 간호대학교 3,4학년에 재학 중인 16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이용하여 2021년 1월 부터 2021년 2월 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SPSS WIN22을 이용하여 빈도, t-test, 

ANOVA,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으로 통계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상실습 만족도, 비판적 사고성향이었으며 임상수행

능력에 대한 총 설명력은 60.6% 이었다.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73점, 비판적 사고성향은 5점 

만점에 3.78점, 임상수행능력은 5점 만점에 3.84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비대면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

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임상실습 만족도, 비판적 사고성향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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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of satisfaction for clinical 

practi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non-face-to-face clinical practice.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163 nursing 

students at four university. A on line survey was conducted from January 2021 to February, 2021.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scheffé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y SPSS 22.0 ver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satisfaction 

for clinical practice,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have an influence on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The total explanation of clinical competency was 60.6%. Based on this, it is 

suggested to develop a program to improv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critical thinking 

tendency to increase clinical performance of nursing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non-face-to-face clinic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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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첨단의료 기술과 보건의료 산업의 발달로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은 급·만성질환 진단 후 생존율을 향상

시켜 만성질환자 비율을 증가시켰다. 증가하는 만성질환자

들을 간호하는 간호사의 역할은 과거 전통적 역할에서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로 변화하였다

[1].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간호사를 양성하는 간호

교육이 중요하게 되었다.

간호교육은 간호대학생이 간호사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지식을 학습하고, 학습한 이론적 지식을 

실제 간호 상황에 적용하는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학문을

습득하는 과정이다[2]. 그 중에서도 학습한 이론적 지식을

환자에게 적용해봄으로써, 졸업 후 임상현장의 간호사가 

되었을 때 필요한 역량을 습득하는 과정인 임상실습이 

더욱 중요하다[3]. 현재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간호교육

기관에서 학생 1인당 1,0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 이수를

간호사 국가고시 면허시험 응시의 필수 조건으로 지정

하였다[4]. 

임상실습 교육 시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 소인으로는

자신의 의료행위로 환자가 해를 입을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5], 의료행위 시행에 위축감을 가지고 있는 

점이다[6]. 임상 소인으로는 간호대학생 수의 증가로 

임상실습지가 부족해지고 환자의 권리의 부각 및 환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엄격해진 법적인 기준으로 간호

대학생의 의료행위 시행이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임상

실습을 지도하는 간호사는 본인의 업무가 과중하여 간호

대학생들의 실습 교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다[7].

2020년 코로나 19 팬더믹 현상으로 실습기관은

간호대학생의 현장실습을 불허해서 다수의 간호대학은 

대면 임상실습을 비대면 임상실습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비대면 임상실습은 교수와 학생이 대면하지 않고 온라인

으로 실습하는 것이다. 온라인 실습이란 학생과 교수가

화상으로 연결해 수업하는 '실시간 쌍방향형', 교수가

녹화한 강의를 보는 '콘텐츠 활용형', 학생에게 교수가 

과제를 내주는 '과제 수행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비대면 학습은 대면 학습보다 학업성취도, 만족도가 

떨어지고 교과 난이도를 높게 느끼도록 만든다는 보고

[8,9]에 비추어보아 비대면 임상실습을 하는 간호대학생

에게 다양한 애로사항이 야기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래서

2020년에 코로나 19으로 인하여 임상실습을 비대면 임상

실습으로 전환한 간호대학생을 본 연구의 대상자로 선정

하였다. 

시대에 부합하는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

[1]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에서 수준 높은 간호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제공되어야 하고 질 높은 임상실습이

필요하고,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임상

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강화하는

중재가 필요하다[10].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지식과 임상

실무를 통합하는 임상수행능력을 갖추게 된다[11,12]. 

임상수행능력이란, 임상 현장에서 적절한 기술, 지식, 

판단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13]을 말한다. 임상실습

교육은 간호대학생이 임상수행활동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면서 임상수행능력을 함양하면서 간호현장에서 

역할 모델을 관찰하는 과정이다[14-16]. 

임상실습 만족도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교과목, 

간호대학생의 실습지도, 간호대학생의 실습내용, 간호대

학생의 실습시간, 간호대학생의 실습평가, 간호대학생의 

실습환경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정서반응을 

의미한다[17].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18,19].

비판적 사고 성향이란,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을 하려는

목적을 정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이것을 이용하려는 인지과정을 뜻한다[20].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이 높을수록 임상수행

능력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21-25]. 

임상실습 만족도, 비판적 사고 성향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들[18,19,21-25]은 코로나

19 확산 이전에 연구되어서 대면 임상실습을 하는 간호

대학생만 대상으로 하였다. 2020년에 연구되어서 비대면

임상실습을 하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선행 연구결과와 비교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비대면 임상실습을 하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적은 

이유는 비대면 임상실습 시행은 초유의 사태인 코로나 

19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한 고육지책으로 최근 등장한 

임상실습 형태이기 때문이다. 2020년 초반 코로나 19 

확산을 막고자 교육부에서는 대면수업을 비대면 수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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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하도록 권고하였고, 실습 병원에서는 환자 및 실습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병원실습 중단을 요청하였고,

간호대학생들은 병원실습 중 환자나 보호자로부터의

감염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간호대학의 임상실습이 대면 

임상실습에서 비대면 임상실습으로 전환되었다. 당시의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은 코로나 19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비대면 임상실습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 아직도 완전한 코로나 19 확산 통제가 

되지 못하여 간호대학생의 비대면 임상실습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비대면 임상실습이 지속된다면 비대면 

임상실습을 하는 간호대학생에 관한 연구가 더 많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비대면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향후 비대면 실습을 할 수밖에 없기에 

비대면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비판적 사고 성향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추후 임상수행능력 함양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비대면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비판적 사고 성향, 임상수행능력 등의 

정도를 파악하고, 비대면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비판적 사고 성향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대면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임상실습 만족도, 비판적 사고 성향, 임상

수행능력 등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비대면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임상

실습 만족도, 비판적 사고 성향, 임상수행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비대면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임상

실습 만족도, 비판적 사고 성향이 임상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비대면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 3, 

4학년의 임상실습 만족도, 비판적 사고 성향, 임상수행

능력 등의 정도를 파악하고, 임상실습 만족도, 비판적 

사고 성향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에 앞서 S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에서 심의를 통과하였다(SH:IRB 2020-66).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라남도에 위치한 S대학교와 충청도에 소재한

S대학교, 경기도에 소재한 B, D대학교 간호학과 3,4

학년에 재학 중이며 2020년에 비대면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이다. 2021년 1월 30일부터 2021년 2월 30일까지 

학교 온라인 게시판에 온라인 설문지를 조회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고, 연구 참여를 동의한 학생들에게 링크에

접속하여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에 앞서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도중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과 

모든 자료는 비밀을 보장하고  연구 목적으로만 순수히 

사용할 것을 설명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에게 특별한

보상은 없었다. 

본 연구에 필요한 표본수는 G*Power(3.0.10)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 검정을 위한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을 연구한 선행연구[21]에 따라 효과크기 .15(medium),

변수 6개로 계산하였으며, 연구에 필요한 표본수는 146명

이었다[26]. 대상자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175명에게

온라인 설문 링크를 배포하여 166명에게서 응답받았고, 

응답이 불충분한 온라인 설문 결과 3부를 제거한 후 

163명의 온라인 설문 결과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임상실습 만족도

Cho와 Kang[27]이 개발한 임상실습 만족도 측정

도구를 Lee, Kim과 Kim[28]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31문항으로 6개의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부 영역은 실습교과 3문항, 실습내용 6문항,

실습지도 9문항, 실습환경 7문항, 실습시간 3문항, 실습

평가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척도를 사용

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여 산출하였다. 전체 점수의 범위는 최저 

31점에서 최고 15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 Kim과 Kim[2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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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Cronbach's α=.8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5이었다.

2.3.2 비판적 사고 성향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Yeon[29] 이 개발한 비판적 

사고 성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7문항으로 7개의

하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부 영역은 지적열정/

호기심 5문항, 신중성 4문항, 자신감 4문항, 체계성 3문항, 

지적 공정성 4문항, 건전한 회의성 4문항, 객관성 3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여 산출하였다. 전체 점수의 범위는 최저 27점에서

최고 13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Yeon[29]의 신뢰도 

Cronbach's α=.84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91이었다.

2.3.3 임상수행능력

Schwrian[30]의 Six-Demension Scale을 기반으로

Lee 등[31]이 개발한 임상수행능력 측정도구를 Choi[32]

이 수정․보완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45문항으로 

5개의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부 영역은 간호

과정 11문항, 간호기술 11문항, 간호교육/협력관계 8문항,

대인관계/의사소통 6문항, 전문직 발전 9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5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였고 ‘매우 못한다’ 

1점에서 ‘매우 잘한다’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여 산출하

였다. 전체 점수의 범위는 최저 45점에서 최고 2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

한다. Lee 등[31]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96이었으며, Choi[3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0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98이었다.

2.4. 연구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임상실습 만족도, 비판적 사고 

성향, 임상수행능력 등을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으로 구하였다.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로 산출하였고,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 정도는 독립 t 검정과 ANOVA로 분석하

였으며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 비판적 사고 성향, 임상수행

능력 등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 비판적 사고

성향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multiple regression

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과 같이 본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20대가 

87.7%, 여학생이 77.3%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임상실습 참여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3, 4학년 

재학생으로 4학년 학생이 55.2%로 3학년 학생보다

조금 많았다. 학교 성적은 평균 평점 3.5 이상 4.0 미만이 

40.5%, 평균평점 3.5 미만이 39.9%, 평균 평점 4.0 

이상이 19.6% 순이었다. 임상실습 유형은 교내 skills 

lab 실습 및 온라인 비대면 실습의 혼합 형태로 운영된 

경우가 57.7%, 온라인 비대면 실습으로만 운영된 경우가

42.3%였다. 연구 참여자의 73.0%가 간호학과 전공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실습 컨텐츠 유형에 대한 

응답은 중복 응답을 허용하였으며 92.6%의 학생은 

nursing skills 프로그램을 학습하였으며 EMR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학습한 경우도 61.3%였으며 학교에서 

자체 제작한 실습 동영상으로 학습한 경우가 38.0%, 시뮬

레이션 실습을 활용한 경우가 37.4% 순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icteristics          (N=163)

Variable Category n(%)

Age

20~29 143(87.7)

30~39 7(4.3)

≥ 40 13(8.0)

Gender
Female 126(77.3)

Male 37(22.7)

Grade
Junior 73(44.8)

Senior 90(55.2)

GPA

<3.5 65(39.9)

3.5 ~ 4.0 66(40.5)

>4.0 32(19.6)

Clinical 

practice type

Completely online 69(42.3)

Online & offline(mixed) 94(57.7)

Major

satisfac

-tion

Dissatisfaction 7(4.3)

Moderately satisfaction 37(22.7)

Satisfaction 119(73.0)

Clinical 

practice

contents

type

Practice related video 62(38.0)

ELSEVIER nursing skills 151(92.6)

Simulation practice 61(37.4)

V-sim 17(10.4)

EMR program 100(61.3)

etc. 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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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 비판적 사고 성향, 

임상수행능력 정도

Table 2과 같이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의 전체 

평균은 3.73(±0.60), 비판적 사고 성향의 전체 평균은 

3.78(±0.46), 임상수행능력의 전체 평균은 3.84(±0.59)

이었다. 각 변수의 하위영역별 평균을 파악해 보니 임상

실습 만족도에서는 실습시간 만족 3.90점(±0.80), 실습

평가 만족 3.89점(±0.68), 실습지도 만족 3.80점

(±0.72), 실습환경 만족 3.77점(±0.72), 실습교과 만족 

3.59점(±0.60), 실습내용 만족 3.49점(±0.63)순이었다.

비판적 사고 성향에서는 객관성 4.14점(±0.55), 지적 

공정성(4.04점 ±0.53), 자신감 3.80점(±0.60), 건전한 

회의성 3.78점(±06.1), 지적 열정 3.76점(±0.67), 체계성

3.57점(±0.67), 신중성 3.44점(±0.64) 순이었다. 임상

수행능력에서는 전문직 발전 3.91점(±0.62), 대인관계/

의사소통 3.88점(±0.68), 간호교육/협력관계 3.85점

(±0.67), 간호기술 3.84점(±0.59), 간호과정 3.80점

(±0.60) 순이었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easurement Variables

(N=163)

Variables M±SD

Satisfaction for Clinical Practice 3.73±0.60

Satisfaction with Practical Subjects 3.59±0.60

Satisfaction with Practice Content 3.49±0.63

Satisfaction with Practice Guidance 3.80±0.72

Satisfaction with Practice Environment 3.77±0.72

Satisfaction with Practice Time 3.90±0.80

Satisfaction with Practice Evaluation 3.89±0.68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3.78±0.46

Intellectual Enthusiasm / Curiosity 3.76±0.67

Watchfulness 3.44±0.64

Confidence 3.80±0.60

Systematic Approach 3.57±0.67

Intellectual Fairness 4.04±0.53

Sound Skepticism 3.78±0.61

Objectivity 4.14±0.55

Clinical Competence 3.84±0.59

Nursing Proces 3.80±0.60

Nursing Skills 3.84±0.63

Nursing Education / Cooperation 3.85±0.67

Interpersonal / Communication 3.88±0.68

Professional Development 3.91±0.62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 정도

Table 3과 같이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

(t=2.37, p=.019), 성적(F=3.29, p=.040), 임상실습

유형(t=2.83, p=.005), 전공 만족도(F=4.69, p=.010)가 

임상수행능력 정도에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과 완전

온라인 비대면 실습을 진행한 그룹에서 임상수행능력 

정도가 높았으며 사후 검정으로 확인한 결과 중간 정도의 

성적을 획득한 그룹보다 최상위 성적을 획득한 그룹에서, 

중간 정도의 전공 만족도를 보인 그룹보다 가장 전공

만족도가 높은 그룹에서 임상수행능력 정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Table 3. Degree of Clinical Compet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icteristics

(N=163)

Variable Category 

Clinical Competence

Mean±SD
t/F (p)

scheffe

Age

20~29 3.82±0.58

0.86 (.424)30~39 3.83±0.84

≥ 40 4.05±0.52

Gender
Female 3.78±0.56

2.37 (.019)
Male 4.04±0.63

Grade
Junior 3.78±0.60

-1.27 (.205)
Senior 3.89±0.58

GPA*

<3.5a 3.84±0.61
3.29 (.040)

b<c
3.5 ~ 4.0b 3.74±0.52

>4.0c 4.06±0.62

Clinical 

Practice 

Type

Completely 

Online
3.99±0.62

2.83 (.005)
Online & 

Offline(mixed)
3.73±0.54

Major

Satisfac

-tion

Dissatisfactiona 3.88±0.74

4.69 (.010)

b<c

Moderately 

satisfactionb 3.59±0.54

Satisfactionc 3.92±0.57

GPA= grade point average, 

3.4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 비판적 사고 성향, 

임상수행능력 간의 상관관계

Table 4와 같이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은 임상실습 

만족도(r=.547, p<.01), 비판적 사고 성향(r=.695,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만족도와 비판적 사고 성향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440,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rrelation among Measurement Variables 

    (N=163) 

Variables
1

r(p)

2

r(p)

3

r(p)

1 1

2
.440 

(<.01)
1

3
.547

(<.01)

.695

(<.01)
1

1. Satisfaction for clinical practice 

2.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3. Clinical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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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nfluence of Variables on Clinical Competence                                        (N=163)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9.25 11.84 -0.08 (.436)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1.19 0.12 .56 9.75 (<.001)

Satisfaction for Clinical Practice, 0.47 0.08 .33 5.81 (<.001)

Clinical Practice Type

(Completely Online)
11.87 2.67 .22 4.45 (<.001)

GPA(<3.5) 5.92 2.73 .11 2.17 (.032)

F=63.19, p <.001, R2=.615, Adj R2=.606

*dummy variable : Clinical Practice Type, GPA   

reference 0 : Clinical Practice Type = Completely Online, 3.5 ≦ GPA ≧ 4.0 

3.5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 비판적 사고 성향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Table 5와 같이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의

예측변인인 임상실습 만족도, 비판적 사고 성향과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인 일반적 특성(성별, 성적, 임상

실습 유형, 전공만족도)을 독립변수로, 임상수행능력을 

종속변수로, 단계선택 방식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 변수는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다중회귀분석 

전에 회귀분석 가정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정하였더니 

Durbin watson값은 2.11로 2에 근접하여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차한계(Tolerance)가 0.74∼

0.96로 0.1 이상이면서 분산팽창지수(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이 1.04∼1.35로 10보다 크지 않아 

모든 독립변수들은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회귀분석모형에 적합하였다.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63.19, p<.001) 임상수행

능력에 영향에 미치는 변수는 비판적 사고 성향(β=.56, 

p<.001), 임상실습 만족도(β=.33, p<.001), 임상실습 유형

(온라인 비대면 실습그룹(β=.22, p<.001)), 성적(최하위 

그룹(β=.11, p=.032))순으로 나타났다. 본 회귀모델은 

수정된 R2값이 .606로 나타나 임상수행능력을 60.6%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 의

비대면 임상실습을 하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

실습 만족도, 비판적 사고 성향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본 연구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 임상실습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76이

었다. 동일한 연구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인 Lee, Lee와

Bae[33]와는 비슷하였고, Kim와 Lee[34], Lee와 

Kim[35], Kwak와 Yi[36], Back, Kim와 Ryu[37]

연구보다 본 연구의 임상실습 만족도가 더 높았다. 하위

영역별로는 실습시간 만족 3.90점, 실습평가 만족 3.89점,

실습지도 만족 3.80점, 실습환경 만족 3.77점, 실습교과 

만족 3.59점, 실습내용 만족 3.49점 순이었다. 선행연구

[36,37]에서는 실습교과가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실습

평가가 가장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상이하였다. 이는 코로나 19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준비 

없이 비대면 임상실습을 시작하면서 실습교과와 실습

내용에 대한 준비가 미흡해서 발생된 결과라고 사료된다.

비대면 임상실습에 있어서 만족도가 낮은 실습교과와 

실습내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비판적 사고 성향은 5점 만점에 평균 3.78점이었다. 

동일한 연구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인 Kim, Jang, 

Park와 Song[38], Cho[39], Kim[40], Chaung[41], 

Lee와 Ha[42] 연구보다 본 연구의 비판적 사고 성향이 

더 높았다. 하부영역별로는 객관성(4.41점), 지적 공정성

(4.04점), 자신감(3.80점), 건전한 회의성(3.78점), 지적 

열정(3.76점), 체계성(3.57점), 신중성(3.44점) 순이었다.

선행연구[33-36]에서도 객관성, 지적 공정성이 상위

순위로 나타나고, 체계성과 신중성이 하위 순위인 것은 

본 연구의 결과와 동일하였다. 비판적 사고 성향 하위영역

중 객관성이 높은 이유는 최근 간호교육이 근거중심

간호를 강조하고 있어서[43] 타당한 근거를 중심으로

결론을 도출하려는 객관성이 강화된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비판적 사고성향 하위영역 중 체계성이 낮은

이유는 간호학과 교육방식이 지식을 제공하고 제공된 

지식을 단순히 암기시켜 주입하는 교육방식[44]이기 때문

이라고 사료된다. 비판적 사고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수의 교수방법과 학습 환경이다[45,46].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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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간호학과 교수방법과 학습 환경을 개선해야 비판적 

사고 성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대안으로 간호학과 

교육에 새로운 교육방식인 플립드 러닝이나 문제중심

학습법[47]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임상수행능력은 5점 만점에 3.84점이었다. 동일한 연구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인 Kim와 Lee[48], Lee와 

Gu[49] 연구보다 본 연구의 임상수행능력이 더 높았다. 

하부영역별로는 전문직 발전(3.91점), 대인관계/의사

소통(3.88점), 간호교육/협력관계(3.85점), 간호기술

(3.84점), 간호과정(3.80점) 순이었다. Singleton와 

Levin [43]에서 하부영역 중 전문직 발전이 가장 높은 

순위이었던 것은 본 연구와 동일하였다. 최근 과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하는 근거기반 간호실무를 필요로 하고,

요구도가 증가한 근거기반 간호실무를 할 수 있는 실무자

를 양성하려고 교육현장에서는 근거기반 간호교육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어[50], 전문직 발전 하부영역이 높게

측정되었다고 사료된다. 선행연구들[48,49]과 유사하게 

간호기술과 간호과정이 하위 순위이었다. 간호과정은 

근거기반 간호를 위한 체계적인 간호수행방법으로서 우리

나라에서는 1970년대부터 간호교육에서 수행되어 왔다

[50]. 간호과정은 대상자의 간호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틀로서 실습교육 시 반복적으로 수행되고 있지만 간호

학과 학생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간호과정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

간호수행능력은 개인의 특성과 분리할 수 없는 전인적

이고 포괄적인 것[51]으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높이려면 이와 관련되어 있는 개인의 일반적 특성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 특성 중에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요인은 성별,

학점, 임상실무 타입, 전공만족도 등이었다. 남성이 여성

보다 임상수행능력이 높고 간호학과 전공 만족도가 매우

만족한 군이 보통 만족한 군보다 임상수행능력이 높다는

결과는 선행연구[43]와 일치하였다. 학점이 4.0이상으로

우수한 군이 3.5∼4.0인 군보다 임상수행능력이 높다는 

결과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학업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보다 임상수행능력이 높았다는 선행연구[52]와

일치하였다. 임상수행능력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이유에 대해 밝히려면 이에 대한 연구가 향후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임상실습 유형이 완전 비대면 실습군이 비대면과

대면 실습을 혼합한 군보다 임상수행능력이 높았다. 이는 

간호실습은 대면 실습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통념을 깬 

획기적인 발견으로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면과 비대면 실습 간 임상수행능력 향상

정도를 비교한 선행연구가 아직까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대학생 99명을 대상으로 수업형태 간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에서 비대면 수업군이 대면 수업군 

보다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나났다는 연구[53]와는 유사

한 결과이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비대면과 대면 수업 

환경차이에 따른 학습자의 몰입과 자기효능감을 비교한 

연구[49]에서는 비대면 수업 환경에서의 학습자가 대면 

수업 환경에서의 학습자 보다 몰입과 자기효능감이 높

았다는 결과가 나와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한국어 학습을 하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비대면과 

대면 학습 환경 차이에 따른 학업성취도를 비교한 연구

[10]에서는 대면 학습 환경이 비대면 학습 환경보다 학업

성취도를 더 높였다는 결과가 나와 본 연구결과와 상이

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비대면과 대면 학습 환경 간 

만족도, 학업성취도, 교과 난이도를 비교한 연구[15]

에서는 대면 학습 환경이 비대면 학습 환경보다 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높았고 교과 난이도가 더 낮았다고 보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상이하였다.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 

유형이 완전 비대면인 군이 비대면과 대면을 혼합한 군

보다 임상수행능력이 높았던 이유는 비대면 실습이 대면 

실습에 비해서, 새로운 인터넷 환경의 학습방법으로

흥미유발을 일으켜 자발적인 실습 참여를 유도하였고, 

병원 환자를 대상으로는 불가능했던 반복학습과 반복연

습이 가능하였고, 교수자의 개별적 피드백으로 친밀감을 

느꼈던 점[55]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그 외에도 본 연구

기간은 코로나 19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서 

대면 실습 중에 코로나 19에 감염될까봐서 공포감을

가졌던 기간이었는데, 비대면 임상실습에서는 코로나 

19의 감염우려가 없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실습에 더 집중

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생들이 디지털 기기 조작과

운영에 익숙하여 비대면 실습에 대한 준비가 기대보다 

더 잘 되어 있어서[54] 라고도 사료된다.

임상실습 만족도가 임상수행능력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미친다는 선행 연구들[48 47-49]과 본 연구는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간의 상관

관계는 r=.547로 Yu[56]보다는 낮았으나 Kim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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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48], Sung[52], Back, Kim 와 Ryu[57] 보다는

높았다. Yu[51]에서의 대상자는 다른 연구대상자의 

실습지도 환경과 다르게 실무지도 교수제(practice 

professor)를 도입한 실습지도를 받은 대상자들이었다. 

실무지도 교수제는 임상수행능력과 임상실습만족도

모두에 긍정적인 효력을 보여 두 변인간의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났다고 사료된다.

비판적 사고 성향이 임상수행능력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38-41, 58-61]와 

일치하였다. 비판적 사고 성향이 강할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하는 비판적 사고 성향은 비대면 실습에서 간호

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해결하려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임상수행능력과의 상관관계는 r=.695로 동일한

연구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인 Kim, Jang, Park와 

Song[38], Baek, Kim와 Ryu[58], Cho[39], Shin와 

Cho[59], Kim[40], Park, Jeon와 Kim[60], Chaung[41], 

Jun[61] 연구보다 본 연구의 상관관계가 더 높았다. 대면

임상실습보다 비대면 임상실습에서 비판적 사고 성향과 

임상실습 수행능력 간의 상관관계가 더 큰 것으로 사료

된다. 

따라서 비대면 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비판적 사고 성향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비대면 실습에서 임상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상실습 만족도 중 임상실습 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비판적 사고성향 중 신중성을 증진

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결과 임상실습 만족도, 비판적 사고

성향이었고, 위 변수들은 임상수행능력을 60.6% 설명하

였다. Back, Kim와 Ryu[58]연구에서 임상수행능력의 

예측요인으로 전문직 자아개념, 임상실습 만족도, 비판적

사고 성향이라고 하였고 이 예측요인은 임상수행능력을 

31.3% 설명하였다. Kim[40]연구에서 자기효능감, 의사

소통능력, 비판적 사고 성향이 임상수행능력의 예측요인

이라고 하였고 이 예측요인은 임상수행능력을 40.8%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임상실습 만족도, 비판적 사고

성향이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어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성별, 학점, 

임상실무 유형, 전공만족도 등이 본 연구에서는 의미

있는 영향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

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아지고[62]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도 높아지게 된다고 사료된다.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학점을 높이고 전공만족도를 높이도록 하는 

학습전략이 필요하다. 다만 성별로 볼 때 남성이 여성

보다 더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가 더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완전 비대면 임상실습을 하는 것이 비대면과

대면을 혼합한 임상실습보다 임상수행능력을 더 향상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와 관련한 충분한 선행 연구 

없기에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4개교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체로 확대하는 데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비대면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

들을 대상으로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임상실습 만족도, 비판적 사고 성향, 성별, 학점, 임상실무

유형, 전공만족도임을 밝혀냈다는데 의의가 있다. 비대면

실습을 하는 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임상실습 만족도,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를 향상

시켜야 하고, 학점을 올리도록 격려하고, 비대면 임상

실습시 임상실습 유형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정해야 

함을 밝혀내었다.

5. 결  론

본 연구는 비대면 임상실습을 하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비판적 사고 성향, 임상수행능력의

정도를 알아보고, 이 들의 관계를 파악하며 임상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려고 실시되었다.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판적 사고 성향(β=.56, 

p<.001), 임상실습 만족도(β=.33, p<.001), 임상실습 유형:

온라인 비대면 실습 그룹(β=.22, p<.001), 성적:최하위 

그룹(β=.11, p=.032)순으로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쳤으며 임상수행능력의 60.6%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임상실습 만족도, 비판적 사고

성향은 임상수행능력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따라서 비대면 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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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임상실습 만족도, 비판적 사고 

성향을 향상시키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중재

프로그램은 실습내용을 충실히 하고 체계성과 신중성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임상수행능력 영역 중 간호과정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간호학생에게 간호과정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다.

향후 일반적 특성중 성별이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밝히기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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